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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도 시대 초기의 혼조조카는 미나토마치로 알려져 있던 후루유키마치를 감싸는 형태로 창건되었습니다. 후루유키마치와 부케마치 사이에 있는 

죠닌마치는 넓게 「데토마치」라 불리며 각각 「데토오마치」 「데토우시로마치」 「데토테라미치(히키지마치)」 등으로 불렸습니다. 이 데토마치에는 동서로 

달리는 도로를 따라 남북으로 가늘고 길쭉한 단자쿠형(직사각형) 저택이 늘어서 있었습니다. 현재에도 저택 분할이나 사원배치의 모습이 잘 남아있습니다. 

후루유키마치에서 오마치에 이르는 길은 일본해 연안을 지나는 우슈하마 가도(사카타가도, 홋코쿠가도라고도 함)에서 혼조조카마치로 들어가기 위한 

주요 도로였습니다. 그 중에서도 사카나마치, 나카마치, 오마치는 그 중심을 이루는 장소이며 선박운송업자 도매상 등 유력한 상가들이 즐비했습니다. 

나카마치에 있는 유리혼조 경찰서 부지는 마을 관리들의 필두인 데토마치 명주 「호소야 요소자에몬( 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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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」의 저택이었습니다. 저택 

뒤편에는 마을의 정무를 맡은 「가이쇼( 会 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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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」가 있었고 문 앞에는 「고사쓰바」가 있었습니다. 또 전국을 측량해 일본 지도를 만든 이노 타다타카(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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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가 교와 2년(1802년)에 호소야씨 저택에서 숙박했습니다. 그리고 가몬공원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현재지(사카나마치)에는 숙로(동네 명주에 버금가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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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」이 있으며 공원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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